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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명주보월빙〉 연작이 지니는 의미를 글쓰기 방식의 하나인 비교서술

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성품 및 성격 비교서술 양상과 외모 묘사 및 순위 

정하기 비교서술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본 그 결과 〈명주보월빙〉에서 집중해 놓은 

서사를 〈윤하정삼문취록〉에서 확산하며, 〈엄씨효문청행록〉은 〈윤하정삼문취록〉

에 의지하되 새로운 서사에 집중한다. 〈명주보월빙〉 연작은 ‘명주보월빙 연작의 

세계관 하에서 다양성을 지닌 작품’으로 이해된다. 〈명주보월빙〉 연작은 윤현을 

미토스로 하는 세계관 속에서 다양한 서사를 아낌없이 펼쳐내며 스토리월드를 확

장하며, 확장할 가능성도 지닌다. 그러나 하나의 세계관이 서사의 균질성이나 서술

자 의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주보월빙〉 연작

이 쓰이고 널리 읽혔다는 것은 작품이 내재하고 있는 엄청난 주제의식이나, 소설

적 완성도보다는 유기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 독자들이 

흥미를 찾았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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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명주보월빙〉, 〈윤하정삼문취록〉, 〈엄씨효문청행록〉, 국문장편소설, 

연작소설, 〈명주보월빙〉 연작

1. 서론 

〈명주보월빙〉 연작1)은 현재까지 작품이 존재하는 연작소설 중에서 가

장 긴 호흡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라 할만하다.2) 〈명주보월빙〉 연작 중 〈윤

하정〉만 집계하더라도 등장 인물이 400여 명이 넘고, 주요 사건이라 할 수 

있는 ‘혼사’를 중심으로 서사를 재구하였을 때 결연담만 70여 건3)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작품이다. 또한 세책방에서의 소장 및 대여 기록도 남아 있

어 인기가 제법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4) 긴 호흡의 방대한 장편은 작품을 

집필하는 작가에게도, 작품을 읽는 독자에게도 읽고 쓰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어쓰기를 계속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한편 

꾸준히 읽혔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명주보월빙〉 연작 관련 논의는 각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와 연작의 관

계에서 작품을 조명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전자의 연구가 제법 축적

 1) 이하 〈명주보월빙〉, 〈윤하정삼문취록〉, 〈엄씨효문청행록〉을 아울러 표현할 때는 

‘〈명주보월빙〉 연작’으로 쓰며, 〈명주보월빙〉은 〈명주〉, 〈윤하정삼문취록〉은 〈윤하

정〉, 〈엄씨효문청행록〉은 〈엄씨〉로 표기한다.

 2) 〈명주보월빙〉 연작은 3부에 해당하는 〈엄씨효문청행록〉까지 포함하여 총 235권의 

분량이다. 〈임씨삼대록〉 연작 65권, 〈쌍천기봉〉 연작 45권, 〈천수석〉 연작 89권, 〈보

은기우록〉 연작 112권, 〈유씨삼대록〉연작 32권, 〈현씨양웅쌍린기〉 연작 59권, 〈현몽

쌍룡기〉 연작 101권 등 현재까지 알려진 연작을 파악했을 때 〈명주보월빙〉 연작이 

가장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3) 정영신, 「〈윤하정삼문취록〉에 나타난 인물간 결연의 특성」, 『온지논총』 17, 온지학

회, 2007, 354쪽.

 4) 전상욱, 「향목동 세책의 대출장부에 대한 고찰」, 『열상고전연구』 37, 열상고전연구

회, 2013, 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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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상황이다.5) 개별 작품에 대한 논의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하

 5) 우선 〈명주보월빙〉 개별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작품의 구조를 분석한 것(성

숙, 「〈명주보월빙〉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1∼132쪽; 이상택, 

「〈명주보월빙〉 연구-그 구조와 존재론적 특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1∼

131쪽; 이상택, 「〈명주보월빙〉의 작품세계」, 『정신문화연구』 11호, 한국학중앙연구

원, 1981, 201∼212쪽; 부인식, 「〈명주보월빙〉의 천상계에 대한 수사적 접근」, 제주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1∼46쪽). 등장 인물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분석한 것(박경

숙,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인물형상화의 양상과 의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1∼70쪽; 장시광, 「〈명주보월빙〉의 여성 반동인물 연구」, 『고소설 연구』 14, 

한국고소설학회, 2002, 93∼126쪽; 장시광, 「〈명주보월빙〉의 여성수난담과 서술자의

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연성문학회, 2008, 309∼342쪽; 김은일,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부끄러움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

구학회, 2018. 201∼228쪽; 이후남,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요괴 연구-여우 신묘랑

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8, 한국고소설학회, 2019, 171∼201쪽; 채윤미, 「한글장

편소설의 요도 요승 형상 연구-〈임씨삼대록〉, 〈쌍성봉효록〉, 〈명행정의록〉, 〈명주보

월빙〉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0, 이화어문학회, 2020, 141∼173쪽). 융합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것(김경회, 「고전소설을 활용한 온라인게임의 서사화 방안-〈명주보

월빙〉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158쪽). 등이 있다.

다음으로 〈윤하정삼문취록〉의 경우 개별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주로 인물

의 양상을 통해 의미를 밝혀내는 것에 편중되어 있으며(장시광, 「〈윤하정삼문취록〉 

여성반동인물의 행위양상과 그 서사적 기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

여성문학회, 2004, 197∼247쪽; 장시광, 「〈윤하정삼문취록〉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1∼29쪽; 정영신, 「여성 가

장의 역할과 기능-〈윤하정삼문취록〉을 중심으로」, 『동방학』 13, 한서대학교 동양고

전연구소, 2007, 145∼182쪽; 정영신, 「〈윤하정삼문취록〉에 나타난 인물간 결연의 

특성」, 『온지논총』 17, 온지학회, 2007, 321∼358쪽; 정영신, 「남성 가장의 역할과 

기능-〈윤하정삼문취록〉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18, 온지학회, 2008, 249∼270쪽), 

융합적 관점에서 연구한 것(정영신, 「〈윤하정삼문취록〉 대표 혼사담에 내재한 영상 

문학적 요소의 시론적 고찰」, 『동방학』 16,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9, 345∼

374쪽.)도 있다. 한편 그 밖의 당대의 문화를 파악하는 자료로 〈윤하정삼문취록〉을 

활용한 경우(정영신, 「〈윤하정삼문취록〉에 나타난 사대부가의 유교적 가정생활 고찰 

-가문 구성원간의 예(禮)를 중심으로」, 『동방학』 29,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3, 283∼324쪽; 정영신, 「〈윤하정삼문취록〉에 나타난 사대부가의 상례 양상과 의

미」, 『동방학』 3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5, 82∼115쪽).도 있다. 또한 〈윤

하정삼문취록〉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정영신, 「〈윤하정삼문취록〉의 혼사담 연구」, 

한국외대박사학위논문, 2008, 1∼311쪽.)도 진행된바 있다. 정영신은 연작의 틀에서 

작품을 분석할 경우 작품들을 면밀하게 읽어내지 못할 수 있다고 하며 〈윤하정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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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연작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드러나는 의미를 놓치기도 한다. 연

작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 대표적인 연구는 이상택과 최길용이다.6) 

이상택7)은 두 작품 간의 연계성을 통해 〈명주보월빙〉 연작의 가치를 확인

하였다. 다만, 〈명주보월빙〉 연작의 구조적 연계성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사건의 반복’을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으

며, 3부에 해당하는 〈엄씨〉를 포함하지 않았다.

최길용은 ‘반복적인 사건 구조’와 ‘유형적인 인물’을 통해 연작의 통합성

을 살펴보았다. 그는 연작소설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연대성을 이루는 자질

에서 연작성을 찾을 것을 시사한다.8) 그러면서도 〈엄씨〉로 이어지는 3부작

취록〉의 혼사담을 통해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윤하정삼문취록〉 개별 작품의 

위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려 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윤하정삼문취

록〉에 주목하다보니 〈명주보월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양상들을 간과한 경향이 

있다. 〈윤하정삼문취록〉 이해에 〈명주보월빙〉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명주보월빙〉 연작을 일관된 원리로 분석하려는 노력은 적어 보인다.

다음으로 〈엄씨효문청행록〉의 경우에는 유현주가 〈명주보월빙〉 연작의 3부에 해당

하는 작품으로 인정하고 개별 작품론(유현주, 「〈엄씨효문청행록〉 연구」, 숙명여대석

사학위논문, 1989, 1∼110쪽.)을 진행한 후 한참 뒤에 연구가 진행되었다. 유현주는 

〈엄씨효문청행록〉의 기초 연구 토대를 다졌고, 그 후 박영희, 조광국, 이현주, 김서윤 

등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만, 이들 연구는 〈명주보월빙〉과의 연작 관계를 크

게 염두에 두지 않은 경향이 있다. (박영희, 「〈엄씨효문청행록〉에 나타난 갈등양상과 

의미」, 『어문연구』 29, 어문학회, 2001, 134∼149쪽; 조광국, 「〈엄씨효문청행록〉에 

구현된 벌열가부장제」, 『어문연구』 32, 어문학회, 2004, 227∼253쪽; 조광국. 「벌열

소설의 효 구현 양상에 대한 연구-벌열소설 전개의 한 측면: 〈유효공선행록〉, 〈엄씨

효문청행록〉, 〈보은기우록〉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3, 어문학회, 2005, 135∼161

쪽; 이현주, 「조선 후기 가문 소설의 계후갈등 변이양상 연구 —〈엄씨효문청행록〉, 

〈성현공숙렬기〉, 〈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2, 한민족어문학

회, 2012, 451∼474쪽; 김서윤, 「〈엄씨효문청행록〉의 모자 관계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41, 한국고소설학회, 2016, 275∼309쪽).

 6) 이상택, 「〈윤하정삼문취록〉 연구-〈명주보월빙〉과의 작품적 연계를 중심으로」, 『한

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1981, 337∼358쪽; 최길용, 「〈명주보월빙〉 연작소설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1983, 1∼173쪽; 최길용, 「연작형 고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1989, 1∼228쪽.

 7) 이상택(1981), 앞의 글, 337∼3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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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다. 이에 대해 유현주9)는 연작의 유형을 직계형 

연작과 방계형 연작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대를 이어 서사가 전개되는 

경우를 직계형 연작으로, 같은 대의 다른 가문으로 공간을 옮겨 서사가 전

개되는 경우를 방계형 연작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유인선10)은 〈명주보월빙〉 연작에 나타난 운명

관과 초월계의 성격을 바탕으로 〈명주보월빙〉 연작의 소설사적 의의를 도

출한 바 있다. 구조반복과 주제적 통일성을 파악하던 연구에서 나아가 〈명

주〉와 〈윤하정〉의 서사적 연결성을 정밀하게 진단하였다. 또한 〈명주보월

빙〉 연작이 당대 소설창작 관습을 기반으로 복합양식을 모색했다는 점, 당

대 국문장편소설들이 지니는 관습의 이면에 삶과 운명에 대한 고민을 드러

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명주보월빙〉 연작이 조선후기 국문장편소설사

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엄씨〉를 함께 다

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상 〈명주보월빙〉 연작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일단은 두 작품 간의 연

결성을 확인하는 것에 집중하다가 최근 본격적으로 〈명주보월빙〉 연작으

로 다루는 움직임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명주보월빙〉, 〈윤하정삼문취

록〉, 〈엄씨효문청행록〉이 계열체(paradigm)라면 〈명주보월빙〉 연작은 통

합체(syntagm)라 할 수 있다.11) 지금까지의 연구의 경향을 보면 계열체에 

 8) 최길용(1983), 앞의 글, 1∼173쪽. 

 9) 유현주(1989), 앞의 글, 1∼110쪽..

10) 유인선, 「〈명주보월빙〉 연작 연구-운명관과 초월계의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231쪽.

11) syntagme는 계기체, 통합체 등으로 번역되며 paradigme는 병렬체, 계열체 등으로 

번역된다. 일반언어학에서 syntagme는 “랑그의 선적 관계를 바탕으로 연쇄 관계”를 

이루는 것, 예를 들어 하나의 문장이라고 한다면, paradigme는 문장을 이루고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이야기의 구조 연구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데 

〈명주보월빙〉, 〈윤하정삼문취록〉, 〈엄씨효문청행록〉뿐만 아니라 실존하지는 않으나 

‘석씨가록’, ‘소씨가록’ 등 연작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지는 각 작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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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와 통합체에 대한 연구로 양분할 수 있는데 각 작품론은 계열체의 

면면에 집중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체 관련 연구는 통합체로서

의 조건을 확인하는 정도였지 ‘통합체’ 자체를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 이

해하고 작품 세계를 파악하는 것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서사물이 이야기와 담론12)으로 구성된다 할 때, 연작(통합체)을 중심으

로 진행된 기존의 연구는 ‘이야기’ 중심의 연구13)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통합체로서 〈명주보월빙〉 연작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이

다.14) 이는 ‘담론’15) 차원의 연구라 할 수 있다. 정창권16)은 국문장편소설

paradigme으로, 〈명주보월빙〉 세계관을 공유할 수 있는 작품의 총합(〈명주보월빙 

연작〉을 syntagme라 할 수 있다. (페르디낭 드 소쉬르, 김현권 역, 『일반언어학 강

의』,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250∼265쪽; 송효섭, 『문화기호학』, 아르케, 2003, 64

∼66쪽; 오세정, 「한국 건국신화의 정치적 약호와 상징작용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28,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5, 159∼164쪽).

12) ‘이야기’는 작가가 서사적 매체를 통해 상상적 세계를 재현한 것으로 ‘인물, 사건, 

배경, 주제’ 등이라 할 수 있다. ‘담론’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서 ‘언어로 

표현된 진술’이나 ‘도표나 이미지를 통한 진술’ 등이라 할 수 있다. (S.채트먼, 한용환 

옮김,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 2003, 13∼48쪽).

13) 물론 ‘이야기’ 측면에서도 통합체를 심도 깊게 다룬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235권에 달하는 긴 분량의 작품을 읽는 것만으로 지난한 시간이고 그것을 분석

하는 것도 힘든 작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명주보월빙〉 연작을 

관통하는 주제의식이나 갈등 양상 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축적되어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야기 측면에서 검토보다, 〈명주보월빙〉 연작이 한 편의 작품 세계를 형성

한다는 전제하에 그간 살펴보지 않았던 ‘담론’의 측면에 관심을 갖고자한다.

14) 〈소현성록〉의 경우 본전과 별전으로 구성된 연작형 소설이지만 본전과 별전이 분리

되어 있지 않은 반면 〈명주보월빙〉 연작은 〈명주보월빙〉, 〈윤하정삼문취록〉, 〈엄씨

효문청행록〉으로 분리되어 개별 작품의 독립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에 〈소현성록〉의 

본전과 별전의 서술상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된 바 있으니 〈명주보월빙〉 

연작과 같은 연작형 국문장편소설을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한 경우는 찾기 힘들다. 

국문장편소설에서 글쓰기 방식에 대해 접근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창권, 「장편 

여성소설의 글쓰기 방식」, 『여성문학연구』 2,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43∼68쪽; 조

혜란, 「〈소현성록〉 연작의 서술과 서사적 지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91-1291-110쪽.; 김문희, 「〈현몽쌍룡기〉의 서술 문체론적 

연구」,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 66∼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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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글쓰기 방식에 대해 연구한 바 있는데, 국문장편소설이 여성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을 통해 여성의식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글을 썼다는 견해를 

도출하고 있다. 이는 국문장편소설 보편의 문제를 다룬 거시적 차원의 연구

로서 의의가 있으나 국문장편소설의 각 작품이 지니는 특수성을 묵과한다

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에 비해 조혜란17)은 〈소현성록〉을 중심으로 

본전과 별전에서 감정과 외모를 묘사하는 서술의 특징을 도출하여 〈소현성

록〉 본전과 별전의 서사 전개에서 발생하는 비균질성의 의미를 파악하였

다. 본고 역시 〈명주보월빙〉 연작이라는 개별 작품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혜란의 연구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본고는 글쓰기 방식 중 비교서

술에 집중하고자 한다. 비교서술은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보편적으로 사

용되는 글쓰기 방식이지만 각 계열체간 차이점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명주보월빙〉 연작의 통합체적 의미를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비교서술은 비교와 대조라는 글쓰기 방식과 유사하다. 비교와 대조는 일

반적으로 대학글쓰기와 같은 ‘글쓰기 연구’에서 설명의 하위 방식으로 이해

하고 있다. ‘대립되는 견해를 토대로 두 대상의 유사점을 중심으로 대등하

게 연결하여 진술하면 비교로, 차이점을 중심으로 대등하게 연결하여 진술

하면 대조’18)라 한다. 실상 학술적으로 용어를 정리했다기 보다는 일반적인 

인식선 상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비교’하여 서술하는 방식은 문학 작품 

15) S.채트먼, 한용환 옮김(2003), 앞의 책, 1∼324쪽.

16) 정창권은 국문장편소설이 여성소설이라는 전제하에 여성소설의 글쓰기 방식의 특징

을 네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여성 소설은 세상사를 장황하게 서술하며, 둘째, 여성 

주변의 일상을 주요한 소재로 쓰고 있으며, 셋째, 대화체가 많이 나타나고 대화체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며, 넷째 신비성이 강화되어 있다. 그는 이러한 특징을 통해 여성

작가들이 독특한 여성의식을 표현하고 당대 여성의 의식까지 작품에 표출하였다는 

의의를 도출하였다. (정창권(1999), 앞의 글, 43∼68쪽).

17) 조혜란(2006), 앞의 글, 91-1261-110쪽.

18) 오현희, 「설명적 텍스트를 활용한 논리적인 글쓰기 방안」, 『국어교과교육연구』 19, 

국어교과교육학회, 2011,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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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방식이나 그 외의 글쓰기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문학작품 연구에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명주〉-〈윤하정〉-〈엄씨〉로 이어지는 연작소설에 나타난 인물

비교서술의 양상을 통해 〈명주보월빙〉 연작의 통합체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2. 〈명주보월빙〉 연작의 글쓰기 양상

주지하듯 비교서술은 보편적인 글쓰기 방식이다. 글쓰기 일반에도 적용

되고, 국문장편소설의 글쓰기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다.19) 〈명

주보월빙〉 연작에서도 이러한 비교서술이 흔히 나타난다.20) 다만 여러 작

19) 이는 다음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형은 뇽호의 긔운과 산악의 무거오

미 이셔 엄위고 은 덕긔 셩인여 진짓 도 군의 틀이 이시니…중략…대공

 희풍늉 화려고 졔 졔셔모로 회 냥쟈  아니라 방외의 난즉 사과 

갈옴고 올괴로이 보여 스로 발월 긔운을 댱츅디 못여 호호히 고은 야학 

고 죄 일 월댱여  번 눈의 지난 거 외오고 귀의 지나면 니 거시 업셔 

쳔고 영웅의 긔샹이오 공 문댱 이 쵸셰며  셩 이지지여 시

로브터 좌립의 녜되 진즁고 언논이 졍대여 입을 연 공의 도덕이 나타나고 

몸을 움이매 졍대 군의 풍이 이시니 〈현몽쌍룡기〉 1권.

경문은 강의 열슉하여 비록 급거지시를 당​나 조금도 경동함이 없으니 진짓 일쌍 

명주보벽이로되, 경문은 잠깐 영발한 기운이 있더라. 〈현씨양웅쌍린기〉 1권.

아​​다온 얼골이 서​ 빗최​ 오직 특츌​​ 쟈는 윤셕 이인이라 …중략… 화시 잠간 ​디

미 이시나 ​​​ 하등이 아니라 …중략… 비컨대 금분의 홍​​ 부용이 셩히 픠여 이​​을 

머금어 됴양의 ​​틴 ​​​​ 겻​ 디​​ 두견화로 ​​와 이심 ​​​니 〈소현성록〉 4권.

말이 업​​ 가온​ ​연 강열​​ 긔운이 이시니 그 위인인​​ 고왕 금​의 희​​​나 

​만 양부인의 은은 겸공​며 요조 유한​​ ​최를 이어 무위이화​​​ 태고지풍을 

​​오미 어려울 거시오 ​풍을 니를딘​ 엇지 양부인긔 오​지 못​리오마​​ 만​ 

쳔진을 가져시미 양부인을 우러지 못​​너라 〈완월회맹연〉 3권.

20) 어 치셰경뉸지와 결승쳔니지외 춍명디모를 겸여 영긔 츌인며 뎡튱딕

졀이 이윤 녀망의 후를 로고 …중략… 겸여 셰고의 무거 딕 군유풍

과 셩도덕이 공안증 이후의  사이라 〈명주보월빙〉 3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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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명주보월빙〉 연작을 살펴보는 이유는 계열체 

각각의 개별성과 통합체로서 〈명주보월빙〉 연작의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 

이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명주보월빙〉 연작이 직계와 

방계 형태로 다양한 연작의 양상을 보이면서 현존하는 가장 방대한 작품이

라는 점에서 국문장편 연작소설 중 먼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명주보월빙〉 연작에 나타나는 인물비교서술의 양상은 크게 성품과 성

격을 비교서술하는 경우와 외모를 비교서술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이때 ‘비교’의 양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서술’에 초점을 두고 유효

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서술’ 국면을 떠나서라도 ‘비교’로 판단할만한 것이 

많다. 예를 들어 〈명주보월빙〉에서 윤희천과 하영주, 하원광과 윤현아의 

관계에서 역전된 처남 매부관계 등이 대조되는 경우가 있다. 또는 〈명주보

월빙〉의 하원광과 연군주, 〈윤하정삼문취록〉의 하몽성과 연희벽은 아버지

와 아들이 똑같이 ‘연씨’집안에서 추모의 여인을 사혼시키는 데 대조적인 

태도와 대조적 양상으로 나타나는 점도 있다, 〈명주보월빙〉에서 윤희천과 

위씨에게서 보이는 계후갈등은 〈엄씨효문청행록〉에서 엄창과 최씨에게서 

보이는 계후갈등과 비교되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조적 상황은 같은 

사건을 대하는 ‘인물의 차이’로 기인한 바, 인물에 대한 비교서술을 중심으

로 양상을 도출하였다. 

성품 및 성격 비교서술은 ‘A는 〜 하되(하나/하니/하매/하는데/하고/하

거늘) B는 〜하다’와 같은 서술 방식을 중심으로 양상을 도출하였다. 다음

으로 외모 비교서술은 ‘〜 B에 불급하다(승하다/비할진대/위라/나은가 하

더라/바라리오/일배승/더하다/방불하다/버금/미치지 못하다/아래 1인이다

/같다/보다 못하다)’와 같은 서술 방식을 중심으로 양상을 도출하였다.

신부의 형이 만히 혜쥬​​​여 녀아 소년젹 흠흡​​니 …중략… 에엿븐 거동은 신부

​​ 불급​오리니 신뷔 ​져의셔 나은 작시로소이다. 〈윤하정삼문취록〉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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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품 및 성격을 드러내는 비교서술

〈명주〉는 윤광천과 윤희천 쌍둥이의 서사와 정천흥의 서사가 복합적으

로 나타나는 작품으로 특히 윤광천과 윤희천을 제시할 때 비교서술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비교서술을 통해 주인공의 성격이 더욱 차별화된다. 이는 

윤광천의 서사가 윤희천의 서사와 별개로 전개될 것을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두 인물의 서사를 대등하게 전개하려는 서술자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

㉠ 희텬은 오히려 긔운이 나즉고 쳐신이 공검뎡대여 그 이 금옥의 

견고미 이시니 념녀로오미 업 광텬은 만히 호방여 스로 긔운을 

졔어치 못 니 여모의 근심 라21)

㉡ 희텬은 조모의 손을 잡아 모친의 두발을 플녀 광텬은 금쳑을 아더

지고 분분​​ 이 업지 아냐 왈22)

㉢ 희텬공 슌셜이 무익믈 라 일언을 아니코 광텬공 다시 고코져 

더니23)

㉣ 공 인를 바려 구러져시니 뉴시 착급히 시녀로 븟드러 졔 방으로 

드리고 댱공 졍신을 혀 물너 옷 곳치고 안의 드러와 을 구호

여24)

㉠은 윤광천 형제의 모친인 조부인의 대사로, 윤광천의 호방하고 동적인 

성격을 부각시키면서 대조적으로 윤희천의 금욕적이며 정적인 성격이 드

러나도록 한다. ㉡〜㉣은 윤광천과 윤희천이 조모 위씨의 패악에 대응하는 

자세를 대조적으로 서술하면서 두 인물에 대한 조씨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21) 〈명주보월빙〉 2권.

22) 〈명주보월빙〉 7권.

23) 〈명주보월빙〉 8권.

24) 〈명주보월빙〉 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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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우선적인 광천과 신중한 희천의 성격을 차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윤광천 윤희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천흥과 정세흥 형제를 

비교25)하거나, 하몽린과 하몽성 형제를 비교26)하는 등 특히 남성 인물의 

성격 차별화에서 자주 나타난다. 

물론 여성 인물의 성격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요 인물인 윤명아

와 윤현아, 정혜주와 정아주와 같은 주요 인물의 성격을 비교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경 심니의 믜오미 원슈고 현 원별을 아득여 

쳑비믈 마지 아니더라”27)와 같은 경우에 드물게 나타나는 편이다. 즉, 

〈명주〉의 비교서술은 주로 남성 인물의 차별화를 나타내며 드물게는 여성 

악인의 부각에 활용된다.

〈윤하정〉은 〈명주〉의 2세대인 윤광천, 윤희천, 정천흥, 하원광의 자손들

의 서사가 주를 이루는데, 정운기, 하몽성, 윤성린 등이 3세대의 주요 인물

로 등장한다. 〈윤하정〉에서도 비교서술은 유지된다. 다만 〈명주〉에서 주요 

남성 인물의 성격이나 여성 반동인물의 성격을 부각하는 것에 비해 〈윤하

정〉은 더욱 다양한 인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한다. 〈윤하정〉의 비교서

술의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성 인물의 경우 〈명주〉가 주요 등장 인물을 비교하는 것에 비해 

25) 졔왕은 하일디위와 동일디와 경운의 화긔를 겸엿고 월후 호호발양 여 산

를 넘  즐기믈 당여 것칠 거시 업시 즐기거 〈명주보월빙〉 90권.

26) 단, 하몽성과 하몽린의 서사는 〈명주보월빙〉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의 서사는 

〈윤하정삼문취록〉의 주요 서사가 된다. 이는 〈명주보월빙〉의 비교서술이 〈윤하정삼

문취록〉의 서사의 방향을 미리 설정해 놓은 서술자의 ‘기획’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양상만 나열하기로 하고 그 의미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공 몽닌의 일동일졍이 녜 아닌 일이 업고 녜학이 그 부공이라도 블급 로 

댱 몽셩은 긔운이 하날을 밧들고 태산을 힐 거시로 엄훈을 두리 고로 단졍

여 〈명주보월빙〉 97권.

디어 몽닌  뉴 가찰고 가칠  업나 몽셩의 다라 이졔브터 나의 

심녜 무귱디라 만일 실슈면 졔어키 어려오리니 〈명주보월빙〉 97권.

27) 〈명주보월빙〉 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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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정〉에서는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과 비교하여 주요 인물의 능력을 

드러내고 반동인물의 어리석음이나 악함을 부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

운기와 조성난의 혼인에서 조성난의 모친 엄씨는 원홍을 사위로 삼고 싶어

한다. 엄씨는 정운기 집안의 호방함과 여러 아내를 두는 풍습에 불만을 갖

고 있는 인물이다. 이때 조성난의 아버지인 조현순은 엄씨에게 “뎡운긔​​ 

만복이 구젼​고 영귀 극진​려니와, 홍은 군​의 틀이 업고 소인의 간악​​ 

졍​ 현져​”28)다면서 두 인물을 비교한다. 이 서술에서 정운기의 성격이

나 성품이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인의 간악함’의 반대항으

로써 ‘군자다운’ 성격을 지닌 인물로 표현하고자 한 서술을 엿볼 수 있다.

둘째, 여성 인물의 선악 비교가 아닌 여성 인물 각각의 차별화가 드러나

는 비교서술을 한다. 예를 들어 정운기가 여러 아내를 두는 문제로 정천흥

에게 매를 맞고 몸조리를 하는 상황에서 보조적인 인물들의 차별화를 꾀하

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조성난은 정운기를 간병하기 위해 한난주와 화보벽

을 불렀는데, 한난주는 “조부인이 청​시니 마지 못​여 이의 니​과이다”

라며 말을 하면 반면 화보벽은 침묵하는 대조적인 태도를 보인다.29) 또한 

반동인물 간의 비교를 통해 반동인물의 차별성도 꾀한다. 이는 여혜정과 

여수정을 비교서술한 것30)에서 찾을 수 있다. 여수정은 〈명주〉의 여우 신

묘랑이 환생한 인물로 〈윤하정〉에서는 지략이나 재능이 없이 색을 탐하는 

인물로 표현된다. 그에 비해 여혜정은 전략적으로 남장을 하고 윤성린의 

처소에 들어갈 정도의 대범한 인물로 표현된다. 이러한 양상은 〈윤하정〉 

서사에서 핵심적인 주요 인물이 아닌 인물의 성격도 차별적으로 서술하려

28) 〈윤하정삼문취록〉 2권.

29) 한시 텬연 ​왈 쳡슈불민이나 엇지 군​의 화후의 문병치 아니리잇고마​​ 군​ 엄하

의 슈장​시미 쳡의 어​러이 모힌 연괴라 듀야 츅쳑하더니 조부인이 쳥​시니 마지 

못​여 이의 니​과이다 화시​​ 졍금위좌​여 묵연 불어​니 〈윤하정삼문취록〉 13권.

30) 슈졍은 아연 져상​여 유구 무언이오 혜졍은 앙텬 탄왈 나 혜졍이 ​릉 다모​여 고인만 

못​리오만은 오​​ 윤셩닌과 쇼봉난이 셰상의 잇​​ 연괴라 〈윤하정삼문취록〉 10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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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술자의 다양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셋째, 〈명주〉에서 벌어졌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윤하정〉에서도 반복

되는데, 이때 유사성이 있는 사건에서 인물들이 취하는 태도를 비교하면서 

인물의 차별화를 꾀한다. 〈명주〉에서 정천흥이 양난염을 둘째 부인으로 맞

이할 때 윤명아가 길복을 짓는 것은 〈윤하정〉에서 정운기가 한난주를 둘째 

부인으로 맞이할 때 조성난이 길복 짓는 것과 유사하다. 이때 진씨와 순씨

는 “젼일 텬흥이 양시​​ ​할 적 윤현뷔 길복을 친집​여 졔작이 여차​더

니 금일 조시 ​조​​ 보건​ 그 고모의 아​의 잇지 아니​니 엇지 긔특지 

아니리오”31) 라면서 조성난을 윤명아와 비교한다. 다른 예로는 하원광과 

연군주, 하몽성과 연희벽의 비교를 들 수 있다. 〈명주〉에서 하원광이 추모

(醜貌)를 가진 연군주를 둘째 부인으로 맞이하는 것은 〈윤하정〉에서 그 

아들인 하몽성이 추모를 가진 연희벽을 첫째 부인으로 맞이하는 것과 유사

하다. 이때도 서술자는 〈윤하정〉에서 〈명주〉의 사건을 예로 들어 비교서술

한다. 서술자는 “하원광은 녀​​​ ​​나 오히려 ​실이오 윤시 덕용이 흠

​​ 거시 업​​ 녀​​​ 식츙으로 알아 사람으로 아니 치거니와 하몽셩은 

어린 나​ 처음으로 희벽을 ​​여 놀나로 차악​미 범연​​ 곳에 잇지 아니

리니”32)라 하여 연군주와 연희벽이 추모라는 공통점은 지녔지만 사건의 

양상이 다르게 흘러갈 것임을 비교를 통해 더욱 차별적으로 부각한다. 또한 

〈명주〉를 계속 회상하게 하며 전편에 대한 인식을 지속한다. 이처럼 〈윤하

정〉은 〈명주〉보다 비교서술을 다채롭게 활용하고 있다.

한편 〈엄씨〉는 엄창과 엄영이 주요 인물이기는 하지만 쌍둥이도 아니고 

엄영의 서사가 엄창의 서사에 부속되기 때문인지 엄창과 엄영을 견주는 

서술은 찾기 힘들다. 반면 엄창의 캐릭터에 대해 서술하면서 친형인 동오국

의 세자 엄표와 비교33)하는 것은 〈윤하정〉에서 반동인물과의 비교를 통해 

31) 〈윤하정삼문취록〉 12권.

32) 〈윤하정삼문취록〉 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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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인물의 캐릭터를 부각하는 방식과 유사한 양상이다. 또한 〈엄씨〉의 주

인공이라할 수 있는 엄영이나 엄창을 제외한 인물인 윤성린과 윤창린을 

비교하는 양상34)이나, 화희경과 조희영을 비교하는 양상35)은 〈윤하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명주〉과 〈윤하정〉의 비교서술의 양상이 

유사하고, 〈윤하정〉과 〈엄씨〉의 비교서술의 양상이 유사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주〉에서는 남성 인물의 차별화를 위한 성품 비교와 여성 

반동인물의 간악함을 부각하기 위한 성품을 비교하는 서술이 주된 양상이

다. 하지만 〈윤하정〉은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서술을 활용하면서 남성 인물

의 차별화는 물론 여성 인물의 차별화도 시도한다. 〈윤하정〉은 등장 인물

의 주�부를 떠나 다양한 인물의 성격을 서술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엄씨〉

는 특징적인 비교서술의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명주〉보다는 〈윤하

정〉의 비교서술 양상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면서 〈윤하정〉을 깊이 의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외모를 묘사하고 순위를 정하는 비교서술

〈명주〉에서 외모를 비교하는 서술은 거의 여성 인물에 국한되어 있다. 

국문장편소설을 포함한 고소설에서는 역사적으로 알려진 인물, 성인군자, 

33) 창아​​ 금슈의 장을 황홀이 ​여 좌즁의 ​여오니 …중략… 기형 표의 용우불인​​ 

비기리오. 냥아의 현불최 ​도​미 뉴하혜와 도쳑 갓흐믈 식​ 감탄​더라. 〈엄씨효

문청행록〉 1권.

34) 창닌은 셩품이 광풍졔월 갓고 활달​도​여 영걸지상이라 진왕이 ​양 칭찬왈, 창아

​​ 쾌활장부지상이 셩아의 낫다 ​니 승상이 그 츌뉴발췌​믈 깃거 아냐 가로​ 창아 

아의 남활방​​미 맛​​​ 셩닌 질아의 군​​질의 밋지 못​다 ​​즉 진왕이 우어 

왈 셩닌은 온중졍​​나 쾌할 쥰위​믄 창질만 못​니 우형의 졔​ 젹셔의 이십여인

이로​ 한낫 창닌 갓흐니 업​믈 한​노라. 〈엄씨효문청행록〉 6권.

35) 화​ 긔상이 단즁치 아니커​​ 녀아의 평​​이 엇지될고 종시 심녀​여 조​​의 단아​​

과 녀​​의 온즁​​만 못​여 ​니 〈엄씨효문청행록〉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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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을 상징하는 자연물 등에 빗대어 여성 인물의 외모를 묘사하는 편이다. 

〈명주〉에서도 여성 인물들의 외모를 묘사할 때 고사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

과 견주거나 미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자연물과 비교한다. 더 나아가 〈명

주〉는 윤명아의 모친 조씨, 정혜주, 윤명아와 같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과 

다른 등장 인물을 견주어 비교하는 서술이 매우 자주 나타난다.36) 예를 들

어 정천흥의 어머니인 진씨 부인은 진성염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본인의 

딸인 정혜주와 양녀인 하영주와 견주어 순위를 매긴다.37) 그밖에 정천흥의 

시각에서 윤명아와 그 어머니 조씨를 비교하면서 윤명아의 외모가 뛰어남

을 드러내거나38), 서술자의 시각에서 윤현아와 하영주를 직접 비교하면서 

외모의 순위를 비교39)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명주〉에서 윤명아와 정혜주

를 미와 덕40)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인다.

한편 국문장편소설에서는 서사의 결말에서 잔치나 상례를 통해 등장 인

물들을 한 곳에 모으는 장면이 있다. 〈명주〉 서사의 결말에도 등장 인물들

이 모두 모이는 잔치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때 외모의 비교를 통해 미의 

순위를 정하는 서술이 나타난다.

36) 물론 다른 작품에서 엄마와 딸의 외모를 닮았다는 식의 서술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

만 〈명주보월빙〉은 특히 정혜주, 윤명아, 윤현아와 같이 미와 덕이 뛰어나다고 평가

되는 인물들을 기준으로 다른 여성 인물과 비교하는 서술이 자주 나타난다. 

37) 셩염이 아다오나 쇼의 혜쥬와 양 영 오히려 셩염의셔 나흔가 이다 〈명

주보월빙〉 16권.

38) 뎡한님이 투목 숑아 광 쇼져로 만히 ​나 영복존귀지상이 블급 쳔고의 

희한 광긔질이니 〈명주보월빙〉 7권.

39) 영쥬 쇼졔 신부로 상견 쇼졔 방년이 십일셰라  쳔광이 빙졍뇨라여 …중

략… 황홀  오히려 신부의 일승이오 화고 어위고 너르고 유열믄 신뷔 

두어 층 더은디라 〈명주보월빙〉 11권.

40) 여성 인물의 외모 서술은 대개가 그 인물의 ‘덕성’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미인이어도 ‘덕성’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반동인물에 대한 묘사

에 나타난다. 주요 인물의 ‘미’는 ‘덕’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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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부인과 냥 양시 경 화 쇼니시 소시 등과 신부의 텬향 월 셔로 바여 

쳥듕의 찬난이 은 가온도 의렬비와 슉녈은 각별이 혀나 윤시 가

을 하날의  조각 구름이 업 일이 한가 고 뎡시 삼츈 난일이 

운을 멍에여 부상의 소 혜풍은 믈을 븟쳐 고 …중략… 윤시

를  사의 졍신과 긔운이 상연여 스로 혼탁 슈회를 다 버셔 

바린  시브고 뎡시 비록 투한협쳔  인믈이라도 이 할연쳥고 

여 딘셰의 뇨뇨 잡념을 쳐 일신이 혼화여 반졈 블현 의 머므디 

아니니 인픔을 의논진 뎡 슉녈과 윤 의렬이 막샹막하  진짓 두

 셩녀슉완이라 신명고 긔이여 쳔만고를 기귀우려도 둘 업 덕을 

일분호리도 슉녈이 윤시긔 잠간 더은   그 이 머디 아냐 슉녈은 

공 고 의렬은  니 좌의 슈플  홍장분 뉘 를 잡아 

윤 뎡 냥인으로 병구리오41)

㉥ 졔왕비 오인과 니 양 한 쥬 소 주 화 등이며 창후 부인 슉녈과 졔 부인이 

금년을 약히 옴겨 나오니 각각 픔슈 바 텬특용이 만고를 기우려 엇

기 어려온 이오 녜모동이 유법단일 여 유연이 니군의 풍이 

잇 듕 졔왕 삼비 니시와 도찰의 원비 두시 용상 위인이로 기여 

다 션풍옥라 윤의렬 뎡슉녈의 일월명광과 츄슈졍신이며 팔염광이 태

양이 빗 아니  번 보 긔운이 상연여 몸이 딘셰의 이시나 호호이 

녕이 월궁 항를 봄 고 그 밧 니 양과 경비며 소 한 화 등과 문양 

공쥬의 미질이 개개히 화옥을 낫게 넉이며 금슈를 우이 넉이디라42)

이처럼 대등하게 견주어지는 두 인물은 윤명아와 정혜주이며, 다른 인물

들은 윤명아와 정혜주에 견주어 순위가 떨어진다는 서술이 계속해서 드러

난다. 또한 정혜주는 공자같고 윤명아는 맹자같다고 서술하면서 미와 함께 

덕의 경지도 정혜주와 윤명아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서술한다. 이는 미와 

덕에 대한 작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43) 다만 〈명주〉는 서사의 

41) 〈명주보월빙〉 88권.

42) 〈명주보월빙〉 9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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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에서 각각의 인물을 묘사할 때는 덕보다는 외모의 아름다움에 치중하

는 편인데 서사의 결말에서 순위를 정할 때는 덕까지 아울러 뛰어난 것으로 

서술한다. 이상, 외모 비교서술을 통해 〈명주〉에서는 미와 덕을 모두 갖춘 

인물들 중에서도 윤명아와 정혜주가 가장 이상적인 인물형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하정〉도 〈명주〉처럼 여성 인물의 외모 비교가 주로 나타난다. 그런

데 〈윤하정〉은 외모 비교도 성격과 성품 비교만큼 다채로운 양상으로 나타

난다. 〈명주〉가 여성 인물들의 외모만 비교하는 양상과 달리, 〈윤하정〉은 

남성 인물인 부마들의 외모를 비교하기도 하고44), 윤�하�정 세 가문의 자

손이 아닌 현소혜와 현옥혜, 엄월혜와 엄선혜와 같이 부수적인 인물들의 

외모를 비교하는 서술도 자주 나타난다. 

한편 〈윤하정〉은 〈명주〉에 나타난 미의 기준을 연결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미의 기준을 제시한다. 〈윤하정〉은 서사 중간까지도 〈명주〉에서 

제시한 미의 기준을 이어간다. 이는 윤명아의 며느리인 철소저, 설소저의 

외모를 비교할 때 “각각 고모(윤명아)의 성덕광휘를 계적할만하다”45)고 비

43) 〈소현성록〉의 본전에서 미모에 대한 묘사에 공을 들이는 반면 별전에서는 색과 덕에 

대한 고민을 반영했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색과 덕의 가치가 동등하지 

않은 것은 유교적 사고 체계로 접근하는 것이며 당대 남성들의 허위의식을 감추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명주보월빙〉은 아마도 이미 형성된 관습을 따라 색과 덕의 

일치와 함께 불일치도 표현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혜란(2006), 앞의 글, 108∼122쪽.

44) 범부마의 화류 갓흔 풍신이라도 금​​여​​ 오히려 노창​기의 밋쳐시니 옥션도위의 

미옥 갓치 빗나고 아​​다오믈 밋지 못​고 혜션도위 하부마​​ 화풍 경운지상의 비범 

쇄락​미나 교교히 아​​답고 빗나믄 오히려 윤부마를 밋기 어려올지라 삼뎐이 한번 

보시​ 필공쥬의 ​미 운치로 상젹​​ ​필이믈 깃거 옥​​이 ​못 화열​시니 〈윤하

정삼문취록〉 64권.

45) 텰쇼져의 옥모화질과 유한​​ 덕셩이며 셜쇼졔의 셩​광염이 초군 특이​여 ​나흔 

계궁 신월이오 ​나흔 부상 홍일이라 광영이 찬난​고 셔뮈 분비​여 각각 고모의 

셩덕광휘​​ 계적​​ ​미슉완이니 윤하뎡 산문 졔부인 졔쇼졔 아니면 다시 신부의 

셩덕광용을 ​두​리 업​니 〈윤하정삼문취록〉 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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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는 서술이나, 정운기가 조성난의 외모를 어머니(윤명아)와 숙모(정혜

주)에 비교46)하는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하정〉에서 세대가 바뀌어 

정월염, 윤선화 등을 주요 인물로 하는 서사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장 인물은 〈명주〉에서 나왔던 윤명아와 정혜주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설

명된다. 

회를 거듭하면서 자연스럽게 3세대 인물들의 외모와 덕을 윤명아와 정

혜주의 순위와 비슷하게 올리고47), 서사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3세대 인물

들을 대거 정리하면서 장현임, 조성난, 소봉난, 엄월혜, 윤선화, 윤옥화, 정

월염, 혜선공주를 ‘기즁 탁츌​​ 바’48)로 꼽는다. 〈명주〉와 〈윤하정〉 중반까

지 정혜주와 윤명아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순위 나열이었다면 〈윤하정〉의 

후반부에서는 정혜주와 윤명아와 같이 각 가문의 독보적인 인물을 내세우

지 않고 3세대 여성 인물들을 대거 나열하는 수평적 늘어놓기로 전환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즉, 〈윤하정〉은 〈명주〉의 의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연스

럽게 세대를 교체하면서 〈명주〉와 서사적 긴밀성을 갖기도 하고, 차별성을 

갖기도 한다. 

또한 〈윤하정〉은 〈명주〉가 단순히 외모를 비교하여 인물의 외적 분위기

를 장황하게 서술하며 분량을 늘렸던 것과는 달리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치

46) 어​ 혜오​ 져​​​​ 용화 긔질을 보​ 홍운뎐 ​당과 슉녈슉모 ​​이라 탄복 불이러니 

〈윤하정삼문취록〉 11권.

47) 조쇼부​​ 금셰의 셩녀 쳘부오 윤현부의 뒤흘 니을 슉녜니 〈윤하정삼문취록〉 56권.

48) 내연의 셩​미 외뎐과 일쳬라 뎡진남화 ​비와 하장 냥부인이며 녕능공 부인과 하승

상 부인과 졔왕비 의렬과 조​비 양녀 한승상 부인 우시 낭낭​​ ​옥을 울녀 쥬셕의 

조​비와 뉴​부인을 뫼시니 졔부인이 이모지년이로​ 상낭​​ 격조와 윤염​​ 긔뷔 

쳥냥 완혜​여 쇼년 홍분을 웃거​​ ​녀부 숀증 쇼년 부인​와 옥션공​ 교​ 현질이 

텬디 졍​​을 오로지 거두어 막상막하어​​ 기즁 탁츌​​ 바​​ 평제왕 총부 승상 동졔공 

원비 댱시와 ​부 초왕비 조성녈과 평진왕 총부 쇼시와 윤승상 총부 오왕비 엄시와 

쇼승상 부인 션화쇼져와 한​​​ 부인 옥화쇼져와 하상국 총부 평동왕 원비 뎡시 월염

과 ​부 혜션공쥬 등의 셩덕광화​​ ​​지종이오 덕지원이라 만당 졔빈의 홍장 분면이 

스​로 졔 몸을 도라보아 온 쥴 뉘웃더라. 〈윤하정삼문취록〉 10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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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모 비교서술도 나타난다. 〈명주보월빙〉이나 다른 국문장편소설에서 

외모의 묘사는 분량을 늘리기는 하지만 서사전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다. 〈완월회맹연〉은 서사의 결말에서뿐만 아니라 식구들이 모이는 장면에

서 인물을 비교하며 품평하는 서술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이때 

비교와 품평이 분량의 확대에는 기여하지만 서사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49) 그러나 〈윤하정〉에서는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외모 비교도 

나타난다. 

다만 숀으로​ 음녀의 일신 만쳬를 어로만져 보니 응지 갓흔 셜뷔 셤셕삭삭

​여 의심업​​ 미인이로​ 만일 쇼부인이라 ​​즉 쇼부인은 ​​산의 길흘 드​여

시니 냥​ 놉핫거​​ ​인은 냥​ ​ ​라지 못​ ​ 규슈의 거동이오 엄쇼져​​ 

바야흐로 잉​ 팔구삭이라 셤​ 완실​며 복즁이 놉할거​​ ​녀​​ 가​​ 허리 

초궁버들이 힘이 업​​듯​니 의심 업​​ 규녀의 ​​시라50)

위는 윤성린이 침소에 들어온 여인이 누구인지 추리하는 부분이다. 술에 

취한 윤성린의 처소에 여혜정이 음심을 품고 몰래 들어와 누워 있었는데 

윤성린이 여인의 몸매를 비교하며 정체를 추리하는 과정이 제법 흥미롭게 

서술되고 있다. 이는 인물의 외모 비교가 미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국한

되지 않음을 보인다. 이상, 〈윤하정〉은 〈명주〉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외모 

비교서술을 활용하고, 서사적 전개에도 영향을 미치며 장르관습을 적극 수

용하되 변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엄씨〉에서 외모 비교서술은 여성 인물보다는 남성 인물에게서, 주요 

인물보다는 부수적 인물에서 나타난다. 주요 인물인 엄창이나 엄영의 외모

를 비교하는 것은 찾기 힘들다. 오히려 부수적인 인물들의 외모를 비교하는 

49)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69∼70쪽.

50) 〈윤하정삼문취록〉 6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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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찾기 쉽다. 예를 들어 엄초혜의 남편인 조희영과 엄난혜의 남편인 

화희경의 외모를 장모인 최부인이 비교하는 것51)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비

교서술은 〈윤하정〉에서처럼 서사 전개에 영향을 어느 정도 끼친다. 화희경

의 외모를 통한 화희경의 인물됨 평가는 옹서갈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부수적 인물에 대한 비교 평가 서술은 최부인의 캐릭터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기도 한다. 최부인은 딸들에게 적국이 생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

도를 지니는데 화희경은 호방한 성격으로 인해 여러 처첩을 두기 때문이다.

그밖에 엄희의 아내인 문씨와 양씨의 외모 비교를 통해 인물의 성격까지 

평가하는 양상도 나타난다. 

문시​​ 본​ 한유​기​​ 조히 너기고 녀공침션 부치의 쇼여​​지라 마양 학​

의 의건과 ​긔 의상을 다 갑​​ 쥬고 짓​​지라 ​​ 진탕​여 능히 ​물을 진인 

거시 업고 양쇼져​​ 녀공지​의 브​런​고 슈션방젹의 미진​미 업셔 하우의 

촌음을 앗기​​ 셩덕이 잇고 신쇽​미 남다​​ 고로 문씨의 ​용의 비기리오 비

겨 의논​​ 진쥬와 와셕갓고 품질의 ​도​미 양화와 공​ 갓고 다만 방불이 

비겨 의논​면 윤​우 부인 션혜와 학​ 부인 옥​와 잠간 블급​나 화도독 부

인과 조학​ 부인 등 졔쇼져 좌​​ 비기​ 막상막하​여 요지 금원의 도리 홍​​

이 다토와 웃​​ 듯​니52)

위 인용은 양소저의 성품은 문씨와 비교하면서 외모는 엄선혜나 엄옥혜

와 비교하는 부분이다. 〈엄씨〉 서술자는 엄선혜와 엄옥혜가 미와 덕을 모

두 갖춘 인물이며 문씨는 이들 무리에서 색도 덕도 한참 떨어지는 인물로 

서술한다. 또한 엄선혜의 외모를 〈윤하정〉의 소봉난과 비교하는 서술53)이

51) 조​​은 년긔 최소​니 니​​바 미여관옥이오 화​​은 담​ 풍늉​고 언논이 당당​여 식견

의 훤츌​​과 쇼견의 고명​미 쳔츄 영웅이오 당시 인걸이라. 〈엄씨효문청행록〉 3권.

52) 〈엄씨효문청행록〉 5권.

53) 오직 ​두​ 구가 졔부인 즁 윤한님 원비 소쇼져의 찬찬 슈이​​ 용화덕질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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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엄월혜와 윤월화를 최고로 평가하는 서술54)을 통해 〈엄씨〉가 〈윤하정〉

의 미의 기준을 의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윤하정〉이 〈명

주〉에서 보인 수직적 외모 순위를 수평적 외모 나열로 전환되어 가던 것에 

비해 〈엄씨〉는 다시 수직적 외모 순위를 드러낸다. 즉, 〈엄씨〉에서는 〈윤하

정〉의 주요 인물이 미와 덕의 기준이 되며 그 기준으로 다른 여성 인물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엄씨〉에서 주목할 점은 작품의 말미에서 나타나는 대연(大宴) 장면에

서 엄씨 가문의 사위와 손자들의 외모 품평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앞

선 〈명주〉나 〈윤하정〉이 여성 인물의 외모 품평에 힘을 쏟은 것과 상반되

는 양상이라 주목할 만하다.

녀·화·셕·엄·윤 등 졔​ 다 부조여픙으로 츌뉴탁셰​믄 누루히 일​​​ ​ 업

거니와 츄밀공의 졔숀 문​​ 문명 문경 문셩과 문희와 각노의 양​ 홍문 챵문이 

이의 나아오니 개개히 경​옥골이오 샤기옥​라 ​​ 졔숀을 보​ 두굿기​​55)

이는 〈완월회맹연〉에서 자손들에 대한 평가를 하며 가문의 번성을 자랑

방불​니도 엇기 어려올지라 녜파의 좌의 나아가​ 윤시 졔부인과 신부의 옥​월광

이 참츼상하​여 위​ 금반의 황황​고 보벽이 닷토아 상광을 홀니​​ 듯 셩장칠뵈 

셔로 어​​겨 보광이 ​​휘​니 한갈갓치 슉인셩​의 못거지라 만당졔빈과 족친이 존

당과 진왕을 향하여 〈엄씨효문청행록〉 4권.

54) 좌즁의 더부러 의논코져 ​​진​ 엄시 션혜쇼져의 셩모월​라도 능히 당치 못​​ 거시

오 기여 졔쇼져와 엄​​ 형뎨의 부인 한양 냥쇼졔 비록 아​​다오나 윤쇼져의게​​ 다 

하풍이라 오직 ​두​​ ​​​ 윤도찰 부인으로 일​​ 가인이오 진짓 젹​라. 〈엄씨효문

청행록〉 9권.

이 가온​ 남평​​ 윤후셩부인 ​엄시와 왕윤챵 계부인 쇼엄시와 엄각노 부인 윤시의 

쳔교만염이 별분 특이찬난​여 우열참치 업고 기여 ​​의 ​​녀와 츄밀의 장녀며 

셜복야의 녀아 윤실의 화모옥​ 찬난슈려​여 오계의 난향이 욱욱​고 보​로온 샹

셰 황황​니 좌​​이 다 쥬식을 잇고 실혼샹담​여 입을 쥬리혀지 못​여 복복칭찬​

여 가로​ 〈엄씨효문청행록〉 25권.

55) 〈엄씨효문청행록〉 3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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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가족의 화합을 강조하는 장면화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엄씨〉는 

가문의 번창과 가족의 화합56)을 넘어서서 1부 1처에 대한 서술자의 의식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57)

이상 정리하자면 인물의 외모를 비교하고 품평하는 것은 국문장편소설

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명주보월빙〉 연작은 등장 인물 중

에서도 윤명아와 정혜주, 윤월화, 엄월혜, 엄선혜, 소봉난을 기준으로 외모

를 비교하고 품평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명주〉에서는 윤명아와 정

혜주의 외모를 지배적 기준으로 두고 수직적 외모 순위를 평가했다면, 〈윤

하정〉에서는 윤명아와 정혜주에서 자연스럽게 세대가 교체되는 모습을 보

여주고 3세대 여성 인물 대개가 뛰어난 외모를 지니고 있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며느리들의 외모를 수평적으로 평가하였다. 〈엄씨〉는 〈윤하정〉에 

나오는 윤월화, 엄월혜, 엄선혜, 소봉난을 기준으로 외모 비교서술을 한다. 

또한 〈명주〉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외모 비교서술이 사건 전개에 큰 영향

을 미치지는 않는 반면 〈윤하정〉이나 〈엄씨〉는 서사 전개에도 영향을 미치

는 경우가 나타난다.

3. 〈명주보월빙〉 연작의 다채로운 서사 전개와 스토리월

드의 확장

〈명주〉는 2세대인 정천흥과 윤명아, 윤광천과 정혜주, 윤희천과 하영주

의 서사이며,〈윤하정〉과 〈엄씨〉는 2세대의 자손들인 3세대의 서사이다. 

〈윤하정〉이 〈명주〉의 윤�하�정 삼문의 자손들의 서사에 수렴되어 있다

56) 정병설은 〈완월회맹연〉의 자손 비교와 평가가 가족의 화합을 드러낸다는 점은 차이

가 없다고 하였다. 정병설(1997), 앞의 글, 70쪽.

57)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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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8) 〈엄씨〉는 〈윤하정〉에 등장한 윤성린과 윤창린 형제의 서사를 활용하

여 〈명주보월빙〉 연작의 서사를 확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엄씨〉를 방계형 연작이나 파생작으로 평가하며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59) 그러나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명주보월빙〉과 

〈엄씨효문청행록〉의 경우에도 서술자의 의식과 서술자의 서술 태도 또한 

공유되는 지점이 있기도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눈에 

띄는 비교서술 양상 중심으로 도출하였지만 이는 다른 시각에서 분석해도 

충분히 드러나는 지점일 것이다. 현존하는 〈명주〉, 〈윤하정〉, 〈엄씨〉뿐 아

니라 존재가 불분명한 ‘금환재합연’이나 ‘소씨가록’ 등도 계열체라 할 수 있

다. 즉, 통합체로서 〈명주보월빙〉 연작이 지니는 의미를 〈명주보월빙〉과 

〈윤하정삼문취록〉 두 작품만 통해 도출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기실 〈명주보

월빙〉 연작의 “혼재된 경향”60)은 운명론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

다. 또한 이에 〈엄씨효문청행록〉을 추가한다고 해서 혼재된 경향이 사라지

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경향이 더욱 다양하게 주조된다고 할 수 있다.

58) 물론 〈윤하정삼문취록〉은 〈명주보월빙〉에 비해 서사가 확산된 작품이다. 그러나 〈엄

씨효문청행록〉을 기준으로 본다면 〈윤하정삼문취록〉은 〈명주보월빙〉에서 중심 가

문이었던 윤�하�정을 지속하면서 각 가문으로 수렴되는 서사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엄씨효문청행록〉은 윤�하�정 삼문과 관련되는 다른 가문으로 서사의 중심

공간을 이동하면서 〈명주보월빙〉 연작의 서사를 확산했다고 볼 수 있다. 즉, 확산과 

수렴은 각 계열체들 간의 관계에서 이해되는 부분이다.

59) 최근 〈명주보월빙〉 연작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 연구는 〈명주보월

빙〉 연작의 구조적 반복을 통한 연작성의 확인을 했던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 〈명주

보월빙〉 연작이 지니는 소설사적 가치를 규명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최길용이 석사논문과 박사논문, 저술서에서 번복했던 것처럼 〈엄씨효문청행록〉에 대

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명주보월빙〉 연작의 계열체로 〈명주보월빙〉

과 〈윤하정삼문취록〉만 다루고 있어 아쉽다. 본고는 〈명주보월빙〉 연작은 연작의 

방향성이나 유형과 상관없이 ‘연작’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길용, 앞의 글, 

1983, 1∼173쪽.; 최길용(1989), 앞의 글, 1∼228쪽.; 유현주(1989), 앞의 글, 1∼110

쪽; 유인선(2021), 앞의 글, 1∼231쪽).

60) 유인선(2021), 앞의 글, 200쪽.



134  한국고전연구 55집

본고에서는 이를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해하고자 한다. ‘세계

관’이라는 용어는 ‘마블 세계관’, ‘방탄소년단 세계관’, ‘게임 세계관’ 등과 

같이 현대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세계관은 

“비교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문화와 법칙이 존재하는 하나의 세계”61)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문학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작품 속에 구축된 세계를 

시간적�공간적 ‘배경’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관이라는 용어는 시

간적 공간적 배경을 포함하여 하나의 스토리 내에서 구축된 세계는 물리적 

조건뿐 아니라 서사물 속 시간에 유지되는 시대적 윤리 규범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62) 특히 서사물 속 세계의 규칙이나 법칙을 뜻하는 

‘에토스(ethos)’63)가 세계관의 핵심이라는 점64)을 통해 ‘세계관’은 배경을 

넘어서 작품을 지배하는 원리로도 기능함을 알 수 있다. 헨리 젠킨스는 그의 

저서에서 “복수의 등장 인물과 복수의 스토리를 복수의 미디어를 통해 이어

가려면 세계가 필요하다.”65)는 영화작가의 견해를 인용한 바 있다. 〈명주보

61) 이준희, 최유민, 「확장형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위한 세계관 디자인 연구: 구름

빵의 사례」, 『디자인학연구』 28, 한국디자인학회, 2015, 166쪽.

62) 세계관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용어라 할 수 있다. 트랜

스미디어 스토리월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현되지만 동일한 세계관을 공유하며 

기존의 이야기를 재생하거나 새로운 이야기를 생산하기도 한다. (이준희, 최유민

(2015), 앞의 글, 165∼173쪽; 임혜리, 「고전 한문소설 〈삼한습유〉를 활용한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

91쪽; 최윤영,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의 확장 사례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20, 1∼117쪽).

63) 미토스(mythos), 토포스(topos), 에토스(ethos)는 세계관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이다. 미토스는 서사물의 기본 배경지식이 되는 정보들, 토포스는 서사물의 구체적 

시간과 공간 배경, 에토스는 서사물 속 캐릭터들이 따라야 하는 윤리적 규범, 가치관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Klastrupm L., & Tosca, S. P., Transmedial World- 

Rethinking Cyberworld Design, In CW, 2004, 409∼416쪽).

64) 최윤영(2020), 앞의 글, 17쪽.

65) 헨리 젠킨스, 김정희원, 김동신 역, 『컨버젼스 컬처-올드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충돌』, 

비즈앤비즈, 2008, 168∼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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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빙〉 연작 역시 동일한 세계관 속에서 복수의 등장 인물과 복수의 스토리

를 생산하면서 확장을 꾀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명주보월빙〉 연작은 ‘방

계형 연작’, ‘파생작’, ‘연작’을 벗어나 ‘명주보월빙 시리즈(series)’로서 당대 

향유자들의 ‘문화 향유’의 증거라 할 수 있다.66) 즉, 〈명주보월빙〉 연작의 

작가와 독자는 〈명주보월빙〉 연작의 세계관 속에서 주변부 스토리를 증가

하거나, 새로운 공간을 추가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 캐릭터를 다른 관점

에서 바라보기67) 등의 방법을 통해 스토리확장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주〉에서는 주요 인물에게 집중되어 있던 주요

한 서술방식이 〈윤하정〉에서는 다양한 인물에게 사용되며, 〈엄씨〉에서는 

다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명주〉에서는 남성 인물의 성격 차별화에 주

력했다면, 〈윤하정〉에서는 다양한 인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하면서 서

사를 더욱 다채롭게 했다. 그런가하면 〈엄씨〉에서는 비교서술에서도 〈윤

하정〉을 깊이 의식하고 있다. 〈명주〉에서는 〈윤하정〉의 주요 인물로 등장

할 3세대 인물에 대한 비교서술을 미리 해놓음으로서 〈윤하정〉의 서사 전

개를 미리 기획해 두었음을 알 수 있다.68) 예를 들어 “앙앙한 격조와 늠연

한 기상이 완연이 창후(윤광천)의 아시 적 모양이라 …중략… 골격 기상이 

광천을 닮았는지라.”와 같은 〈명주〉의 서술은 〈윤하정〉에서 윤웅린의 서

사를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윤하정〉에서 윤웅린은 아버지 윤광천처럼 호

방한 성격으로 여러 아내를 모으러 다니며 윤광천과 갈등하기도 한다. 물론 

〈명주〉에서 미리 서술해 둔 3세대들의 성격이 〈윤하정〉에서 온전히 지속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를 통해 〈윤하정〉이 단순히 전편에 대한 이어쓰

66) 정혜경은 “국문 장편소설은 하나의 모듈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새로운 작품 

산출에 기여하며 하나의 스토리 월드를 구축해 나간 장르”로 규정한 바 있다. 정혜경, 

앞의 글, 2020, 99쪽.

67) 최윤영(2020), 앞의 글, 26쪽.

68) 현긔 염은 삼셰 나 칠팔셰 쇼의 신댱이오 션풍옥골이 만고 무비커 운긔 

디 긔년이 못 뇽봉딜이 병부여풍이라 〈명주보월빙〉 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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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열망으로 쓰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는〈명주〉와 〈윤

하정〉이 초기 기획단계부터 방대한 세계관 속에 설정되어 있었음을 보이는 

단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한편 〈명주〉는 여성 인물에 대한 이상적 모델을 윤명아와 정혜주로 제시

한다. 〈윤하정〉은 〈명주〉의 이런 의식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다가 3세대 여

성 인물들의 이상적 모델 군을 제시하면서 서사의 확장을 꾀할 수 있었다. 

이때 3세대 여성 인물들에 대한 품평이 ‘수직적’에서 ‘수평적’으로 변화됨으

로서 삼대록처럼 ‘종적’ 확장이 아닌 다문록69)처럼 ‘횡적’ 확장을 위한 발판

이 마련되었다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이런 횡적 나열은 ‘캐릭터를 다

르게 보기’의 유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엄씨> 역시 거대한 기획 속에 놓여 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윤

하정〉이 윤성린 시각의 서사에서 부수적으로 엄월혜의 서사가 결합된 것이

라면 〈엄씨〉는 엄월혜 시각의 서사에서 윤성린의 서사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이다.70) 

한편 〈엄씨〉는 〈윤하정〉에서 나온 인물들을 이상적 모델로 제시하면서 

〈명주〉에서부터 이어지는 ‘윤현’71)의 자손에 대한 의식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엄씨〉에서 이상적 여성 인물의 모델로 삼은 인물은 윤월화와 윤

선화, 엄월혜와 엄선혜인데, 이들은 윤광천과 윤희천의 딸이자 며느리이다. 

즉 〈명주보월빙〉 연작은 ‘윤현’을 공통소로 그 자손들의 캐릭터를 변형 추

69) 양문록이나 삼문록처럼 같은 세대의 여러 가문의 이야기가 결합된 것을 다문록이라 

할 수 있다.

70) 기존 연구에서는 〈엄씨〉를 엄창과 최씨의 계후갈등이 드러나는 소설로 파악하고 있

지만, 〈엄씨〉는 엄창과 최씨의 계후갈등담과 엄월혜와 윤성린의 혼사장애담이 결구

된 소설이라 할 수 있다.

71) 윤현은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미토스’에 해당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윤현은 

윤명아, 윤광천, 윤희천의 아버지로 명나라의 위기를 본인의 목숨과 맞바꾼 충신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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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면서 스토리월드를 확장하고 있다. 

〈명주〉와 〈윤하정〉에서 나타나는 여성 인물 중심의 외모 품평이 〈엄씨〉

에서는 남성 인물 및 자손의 외모 품평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이를 설명한

다. 2장에서 살펴본 바, 〈엄씨〉에서는 〈완월회맹연〉처럼 남성 인물에 대한 

품평이 나타난다. 남성 인물에 대한 품평은 가문의 번성과 화합을 그린다는 

의미가 있다. 만약 〈엄씨〉만 놓고 판단한다면 〈완월회맹연〉과 크게 다르지 

않게 분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연작 선상에 두고 본다면, 가문의 번성으

로만 귀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나타난다. 〈엄씨〉의 엄부는 지독하리만큼 

일부일처를 추구한다. 〈윤하정〉에서 나타난 ‘엄씨’를 모친으로 둔 조성난, 

설소저 등은 남편의 호방함 때문에 옹서갈등의 주요 캐릭터로 나온다. 〈엄

씨〉를 통해 엄부의 분위기를 보면 ‘엄씨’들의 그러한 성격이 이해가 되는데 

엄부의 엄백진의 아내는 최씨 한 명뿐이며, 엄백현도 범씨만 동오왕인 엄백

경도 장씨만 아내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엄백경은 ‘동오왕’이라는 지위 때

문에 희첩이 있으나 희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다. 또한 엄백

진 형제의 누이인 엄부인도 설복야의 유일한 아내로 표현된다. 이에 ‘최씨’ 

역시 일부다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 엄초혜와 혼인한 여

단, 엄옥혜와 혼인한 조희영에 대해서는 한 아내만 데리고 살 성인군자로 

바라보는 한편 호방한 화희경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반대한다. 

일부다처의 경우 아내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 간의 비교가 자연스럽게 

수반된다. 또한 아내들의 고하(高下)를 정해 가정의 평화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미와 덕이라는 기준으로 가문을 안정시키고 이끌 인물의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엄씨〉에서처럼 일부일처일 경우 한 인물이 당연히 담당

하게 되기 때문에 여성 인물의 품평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남성 인물의 품평은 최씨와 유사한 서술자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명주보월빙〉 연작은 일부다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윤현’을 통해 구축된 세계관 속에서 통합체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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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명주보월빙〉 연작은 방대한 세계관 속에 기획된 작품으로서 〈명

주〉에서 집중해 놓은 서사를 〈윤하정〉에서 다양하게 확산시키며 또 다른 

연작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둔 작품이며, 그 가능성이 〈엄씨〉로 증명된 작품

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명주보월빙〉 연작은 〈명주보월빙〉, 〈윤하정삼문취록〉, 〈엄씨효문청행

록〉으로 이어지는 방대한 서사를 담고 있는 국문장편소설이다. 〈명주보월

빙〉 연작이 20세기 초까지도 세책점에 나왔다는 점은 국문장편소설의 쇠퇴

기라고 일컬어지는 시기에도 파급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하겠다. 

그러나 〈명주보월빙〉 연작이라고 할 때 ‘연작’으로 〈엄씨〉를 포함해야 하

는가 아닌가의 문제와 함께 방대하고 복잡한 세 작품을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연구는 연작 관계의 확인에 초점을 둔 기존 연구에 힘입어 〈명주

보월빙〉 연작이 지니는 통합체적 의미를 글쓰기 방식의 하나인 비교서술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성품 및 성격 비교서술 양상과 외모 묘사 및 순위 정하기 비교서술 

양상으로 나누어 〈명주〉, 〈윤하정〉, 〈엄씨〉를 살펴보았다. 〈명주〉는 주로 

윤광천과 윤희천, 정천흥과 정세흥 같은 남성 주요 인물 간의 성품을 비교

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비해 〈윤하정〉은 정운기와 원홍 같은 남성 주요 

인물과 남성의 비교, 그 밖의 주변 인물들의 비교, 여성 인물들의 성격 비교

를 하는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엄씨〉는 엄창과 엄영에 대한 남성 주요 

인물에 대한 비교를 찾기 어려우며, 엄부의 인물보다는 사위같은 엄부 밖에

서 온 인물의 성격을 비교하는 양상을 보인다. 

외모 비교서술의 양상에서도 성격 비교서술 양상에서처럼 〈윤하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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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명주〉나 〈엄씨〉가 미와 덕을 

기준으로 하는 수직적 인물 품평을 하는 반면, 〈윤하정〉은 미와 덕을 가진 

인물들을 대거 풀어놓는 수평적 인물 나열하기를 한다. 이를 통해 처음부터 

〈명주〉와 〈윤하정〉은 함께 기획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명

주〉와 〈윤하정〉만큼의 치밀한 기획은 아니어도, 〈윤하정〉 이후의 후속작

이 유기적 세계관 안에서 쓰일 수 있도록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윤하정〉은 〈명주〉나 〈엄씨〉에 비해 다채로운 비교서술의 

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명주〉에서 집중해 놓은 서사를 〈윤하정〉에서 

확산하며, 〈엄씨〉는 〈윤하정〉에 의지하되 새로운 서사에 집중함을 알 수 

있다. 이때 〈명주〉, 〈윤하정〉, 〈엄씨〉는 윤현을 미토스로 하는 세계관 속에

서 다양한 서사를 아낌없이 펼쳐내며 스토리월드를 확장하고 있다.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해서 서사가 균질적이거나 서술자 의식이 일관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명주〉와 〈윤하정〉에 나타난 일부다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엄씨〉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뀐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주보

월빙〉 연작이 쓰이고 널리 읽혔다는 것은 작품이 내재하고 있는 엄청난 주

제의식이나, 소설적 완성도보다는 유기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 독자들이 흥미를 찾았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교서술의 양상만으로 〈명주보월빙〉 연작의 글쓰기방식이 현대의 트

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방식과 유사함을 증명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

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명주보월빙〉 연작의 방대함과, 트랜스미디어 

개념의 복합성 등을 한데 모으는 작업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명주보

월빙〉 연작에 나타난 실제 ‘서술’을 중심으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인물비

교서술을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명 다른 글쓰기 양상을 통해서도 

〈명주보월빙〉 연작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명주보월빙〉 연

작이 아닌 다른 국문장편소설 연작에서도 글쓰기 방식의 의미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은 후속 연구에서 보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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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writing style of Myeongjuboweolbing series

Kim, Eun-il

This study reviewed the Myeongjbuoweolbing serie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aspects of personality appearance and 

ranking. It was found that the narrative proposed in Myeongjuboweolbing 

extended to YunHaJeongSammunchirok, however. Eomsihyomuncheongrok 

revealed a new narrative based on that of YunHaJeongSammunchirok. 

The Myeongjuboweolbing series is based on the worldview of the 

Myeongjuboweolbing series and has diversity. Through its various 

narratives, the Myeongjuboweolbing series created a vast fictional 

inspired by the worldview of Yunhyeon. However, the portrayal of a single 

worldview does not imply homogeneity of narratives or consistency of 

narrative consciousness. Nevertheless, the popularity of the Myeongju- 

boweolbing series indicates that readers found the various stories 

centered on different worldviews more interesting than the subject or 

completeness of the work.

Key Words   YunHaJeongSammunchirok, Eomsihyomuncheongrok, 

Myeongjuboweolbing series, Korean classical full-length no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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